
지스트 총장 거취 관련 소송, 조정방식으로 종결
 - 現 김기선 총장, 내달 24일자로 사임…1월 17일(화) 이사회에 사직서 제출

 - 이사회,“재판부의 조정 결정 수용, 조속한 기관 안정화 위해 내린 최선의 결정”

     

▲ 지스트 행정동 전경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김기선 제8대 총장이 지스트를 상

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2심)이 재판부가 제안한 조

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1월 18일(수) 밝혔다.

앞서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 이사회가 지난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원고패)한 바 있다.

김기선 총장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김기선 총장은 공식 임기(4년) 종료일인 2023년 3월 5일보

다 앞선 2023일 2월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1월 17일

(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스트 이사회는 오는 1월 20일(금)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김기선 총장의 사직

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기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더 이상 지스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내린 결정” 이라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판결로 승소하더라도 사실

상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 ▲소송이 계속될 경우 향후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조정 없이 판결에 의한 2심 종결 이후) 대법원 상고 

시 신임 총장이 소송 승계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종결을 통해 김기선 총장의 임기가 2023년 2월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스

트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

영될 예정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총

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지난 1월 16일(월) 총장 초빙공고를 낸 바 있다. 

제9대 총장 지원서 접수는 오는 2월 5일(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